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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coping behavior of the elderly in the warning phase of disaster and to explore

factors influencing the coping behavior of the elderly. Data were collected from 130 senior citizens aged over 60 who are residing

in Pyungchang and Injae of Kangwon province which had damaged by flood disaster in 2006. Perry & Lindell (1997)'s index, a

series of six categories that represent coping behaviors which progressively approximate the action of evacuating in the warning

phase of disasters was used. Results showed that respondents have high coping skills. Although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has positive influence on the coping behavior, length of residence has negative effect on the coping behavior of the elderly. This

finding proves the elderly are not uncompliant or uncooperative population in the warning phase of disaster. This result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rapid and accurate giving of public warning system of disaster and necessity of prior notification of

useful information about natural disaster and effective evacuation plan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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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는 재난에 특히 취약한 노인에게 재난 경고시의 행동 요령과 정보전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재난 시 경고시간(warning phase) 동안의 노인들의 대처행동을 분석하고 대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006년 집중호우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던 강원도 인제군과 평창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130명이었

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연 징후를 보고 수해를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대처행동을 6단계로 나타내

는 Perry & Lindell(1997)’s index를 통해 재난시의 노인들의 대처행동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ADL)과 거주기간이 대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해 노인들은 ADL이 높을수록 높은 수

준의 대처행동을 보였으며, 거주 기간이 길수록 낮은 수준의 대처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약 70%의 노인들이 재

난시의 대처 행동에 충실하게 따랐으며, 노인들이 재난 시 비협력적이거나 비순응적인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노인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경고의 발령과 전달의 중요성을 강조해주는 결과이며,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 정보와 지식 전달,

그리고 대피에 대한 인식과 비상시의 대피계획 등에 관한 학습과 훈련의 필요성을 나타내 주었다. 

핵심용어 : 대처 행동, 노인, 재난 시 경고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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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대처행동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한

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재난 시 대처행동 중에서 안전

한 장소로의 대피는 개인의 생명 보호와 신변안전을 위한 가

장 필요한 대응이다. 이를 위해 기관에서 환경적인 위험을

사전에 탐지하고 대중매체와 지역기관을 통해 주민에게 경고

를 발령한다. 즉, 경고 기간(warning period, warning phase)

은 일반적으로 기관에서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을 구분한 뒤

행동요령을 고안하고 위협을 알리면서 대처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시간

을 의미한다(Perry 등, 1997). 재난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탐지한 후, 직접적인 위험이 닥치기 직전까지의 이 시간은

위협에 대한 생존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로, 이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재난에서의 성공적인 생존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

며 자립적인 행동이 어려워 적절한 대처행동이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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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점에서 재난 시 가장 큰 피해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정수 등, 2004; Kohn 등, 2005; Tanida 등, 1996). 실제

로 지난 2006년 7월, 10일 간의 집중호우로 인해 재산피해

와 인명피해가 발생한 강원도에서도 노년층에서의 인명 피해

가 가장 컸다. 강원도청 건설방재국 긴급대책계의 내부자료

(2006)에 따르면, 이 때 발생된 실종 및 사망자 중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피해자의 31.8%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55세 이상의 준고령자 집단까지 포함한다면, 전체 실종 및

사망자의 50%가 노년층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수해시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경고가 발령되고 이에 따라 안전을 위한

대처행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수해의 위협을 받는 노

인에게 필수적이며 중요한 과정이 된다. 

이처럼 다른 연령에 비해 재난에 취약하기에, 노인의 재난

시 대처 행동에 대한 연구는 피해 감소를 위한 예방적인 차

원에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과 노인에 대한 선

행연구를 살펴보면 재난경험 이후의 사후적 측면에서 노인들

의 회복과 적응에 관련된 연구들(권용희, 2004; Fields,

1996; Goenjian 등, 1994; Krause, 1987; Seplaki 등, 2006)

이 대다수임에 비해, 재난이 발생하기 전 경고 시간(warning

phase) 동안 노인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지에 대

한 경험적인 연구는 매우 적으며, 그 결과 또한 일관적이지

않다. 특히 국내의 경우, 최근에 들어서야 재난과 노인에 대

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며(권용희, 2004; 이정수 등,

2004; 정순둘 등, 2008), 재난시의 노인의 대처 행동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진 바 없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재난 시 노인의 대처 행동은 크

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우선 노인들은 기관의 대피

명령이나 경고에 비순응적이며 비협력적인 대처 행동을 보인

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다(Bernet, 1952; Lesch, 2003). 이러

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신체적으로 쇠약하고, 상황

판단을 위한 인지 능력이 부족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

기 때문에, 재난에 대한 경고와 대피를 위한 권고 등에 적극

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며 순응적이지 않은 대상이라고 주장한

다. 이와는 반대로 노인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과정

에서 협력적이고 순응적인 대처 행동을 보이며(Perry 등,

1981), 경고를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과정에서 다른 연령 집단

과 비교하여 비슷한 정도의 반응을 보인다고 주장하는 연구

도 있다(Hutton, 1976). 이에 대하여 그들은 연령이 재난 시

대처 행동에서 중요한 변인일 수 있지만 단순히 연령만으로

대처 행동을 설명할 수는 없으며, 정보수혜 여부, 과거의 경험

등 사회심리적인 요인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인의 대처 행동에 대한 이러한 주장들은 체계적

이고 경험적인 연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일화적인

(anecdotal) 것이 더 많았으며, 재난의 직접적인 위험이 닥치

기 직전의 경고 기간이나 대처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재난시의 경

고 시간 동안의 노인들의 실제 대처 행동을 파악하며, 노인

의 대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살펴보는 작업

이 필요하다.

한편, 경고시간(warning period)동안 이루어지는 대처 행동

은 개인의 과거 경험 및 수해에 대한 인식 등 내적인 요소

와 기관의 피난 명령과 주위 사람들의 권유 등과 같은 외적

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강상혁, 2003; 이영우,

2003). Riad 등(1999)도 역시 성공적인 대피란 지역기관의

경고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결정이 모두 관여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안전한 대피를 위한 대처행동은 위험의 감지,

사전대비, 사회적 네트워크, 자원에의 접근성 등에 의하여 결

정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통하여 노인의 신체적

건강과 거주기간, 그리고 과거의 수해경험을 개인내적인 요소

로, 독거 여부와 재난관련 교육경험을 외적인 요소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개인내적인 요인 중에서, 노인의

신체적 상태는 재난시의 신속한 대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보고되어 왔다(Fernande 등, 2002). 청력과 시력 등의

감각 기능의 저하는 위험 지각 능력을 감소시키고, 신체적인

활동 능력의 부족은 스스로 대피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이정수 등, 2004). 또한 오랫동안 정들어 살아오던

곳에서 이동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이 노인이 집을 떠나

대피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Phillips, 2006). 따라서 그

지역에서의 거주 기간도 고려해야 할 변수가 된다. 또한 이

전의 경험을 비추어보면서 대피하지 않고 집에 있었기 때문

에 살아남았다고 생각하거나(Fernandez 등, 2002), 반대로 반

복된 경험을 통해 적절한 대처 요령을 터득하게 되는 경우와

같이, 과거의 수해경험도 대처행동과 연결된다. 다음으로 외

적 요인을 살펴보면, 노인에게 있어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

가도 대처 행동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배우자

나 가족, 친척이나 친구 등의 부재는 사회적인 고립으로 연

결되기 때문에(이영우, 2003; Riad 등, 1999; Tuner, 1976),

재난 시 위험을 알려주고 함께 대처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주 가족이 대처 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재난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식에 관한 교육경험도 중

요한 요인으로, 피하지 않았을 때 겪게 될 위험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정보, 그리고 재난발생시의 행동요령에 대한 지식

등을 다루는 사전 교육 경험은 대처행동과 밀접하게 연결된

다(Perry 등, 1997).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의 위험에서 생존을 결정짓

는 중요한 시기에 노인들의 대처행동 특성과 그 영향요인을

밝힘으로써, 노인에게 적합한 재난 시 행동 요령을 모색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과 지원체계 확립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인의 대처 행동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재난에 특히 취약한 노인의 피해를 경감시키고자 한

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재난 시 경고 시간 동안의 위험

인식 계기와 6단계의 대처행동 수준을 통해 노인의 대처 행

동 특성을 파악하며, 이와 함께 노인의 대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2.1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06년 호우피해가 집중되었던 강원도 인제군과

평창군에 거주하며 실제로 수해를 경험하고 재산이나 인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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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은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군청

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가장 수해가 심했던

지역을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인제군 가리산리, 덕산리,

덕적리, 하추리, 한계 2리, 한계 3리의 여섯 마을, 평창군의

상월오개 1리, 상월오개 2리, 속사 1리, 속사 2리의 네 마을

을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사전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전공

대학원생들이 연구보조원인 학부생들과 함께 마을 이장의 도

움을 얻어 노인들의 집을 방문하거나, 인근 교회와 마을회관

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자료수집기간은 2007년 5월부터 6

월까지 약 두 달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4차례에 걸쳐 현장

을 방문하여 조사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

여에 대한 구두동의를 얻었다. 노인들의 경우 글을 읽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원들이 질문을 읽어주고 답변을 들은

후 설문지에 표기하는 1 : 1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시

간은 약 30분이었다. 총 184명의 수집된 자료 중 수해로 인

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고, 재난시 대처행동에 응답한 노인

130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설문조사 도구 

조사대상자가 수해를 인식하게 된 계기를 살펴본 항목은

중앙재해대책본부(2003)와 소방방재청(2005)이 실시한 조사의

항목을 참조하여 개발한 것이다. 수해 시 노인의 대처행동의

측정은 Perry와 Lindell(1997)이 노인이 재난의 위험경고 발

령시간 동안에 어떠한 대처행동을 취하는가를 살펴보는 데

사용한 재난 시 대처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여섯 단

계로 나뉘어 있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1단계), 위협이

될 만한 징후를 점검했다(2단계), 위협에 따른 재산보호를 위

한 행동을 했다(3단계), 개인의 안전을 위한 보호행동을 했다

(4단계), 대피할 준비를 했다(5단계), 경고에 따라 그 지역을

벗어났다(6단계)로 이루어진다. 단계가 높을수록 재난 시 노

인의 대처 정도가 높으며 협력적이며 순응적임을 나타낸다. 

노인의 청력상태는 잘 안 들린다(1)에서 잘 들린다(3)의 3

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그리고 ADL은 옷입기, 세수하기, 목

욕하기, 식사하기 등으로 이루어진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을 측정하는 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불가능함(1)에서 혼

자서 가능함(3)의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

록 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2.3 통계 처리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모든 결과는 SPSS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수해를 인식하게 된 경로와 대처 행

동은 빈도와 백분율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처행동의 6단

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그리고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대상

자들의 성별은 남성(41.9%)과 여성(58.1%)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64세 이하(16.2%), 65세 이상 69세 이

하(31.5%), 70세 이상 74세 이하(20.8%), 75세 이상 (31.5%)

로 분포되어 있다. 과거의 수해경험은 ‘없음’이 77.3%, 경험

‘있음’이 22.6%로 이었으며, 독거노인은 전체 12.3%로 나타

났다. 재난과 관련된 교육이나 홍보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음’이 79.2%, ‘있음’이 20.8%였다. 그리고 노인

의 신체적인 건강 상태를 청력상태와 ADL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ADL점수는 3점 만점에 평균 2.97점으로 일상생활수행

기능이 거의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청력 상태는 3점 만점에 2.48점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마지막

으로 거주 기간은 평균 42.08년으로 나타났다. 

3.2 수해 발생 인지 경로

수해 시 피난대상자가 실제로 어떠한 대처행동을 보이는가

는 위험을 인식하게 된 동기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한

다. 강원도 수해 피해노인들이 위험을 인지하게 된 경로는

<표 2>와 같다. 응답자의 대다수인 87.7%가 계속 내리는 비

나 태풍, 번개 등 자연 징후를 본 후 위험을 감지하였다고

응답하였고, 밖에 기르던 가축이 떠내려간 것을 본 후 등과

‘기타’가 6.9%로 나타났다. 이외에 가족이나 친지의 전화를

통해 재난을 인식하게 되었다가 4.6%였고, 경고방송을 들었

던 경우는 0.8%로 극히 미미하였다. 대상자가 외부로부터의

경고를 듣지 못한 까닭은 그 당시 갑자기 쏟아진 국지성 폭

우로 인해 예보가 불가능했으며, 전선이 끊어져 전화 통화나

경고 방송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외부

로부터의 경고와 대피 권유는 대처 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지

만,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대상 노인들에게 경고방송과 같

은 외부적인 동기 요인이 거의 작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 노인의 일반적 특성 (n = 130)

항목 세부항목 빈도(%)/ 평균

성별
남 54 (41.9)

여 75 (58.1)

연령

64세 이하 21 (16.2)

65세 이상-69세 이하 41 (31.5)

70세 이상-74세 이하 27 (20.8)

75세 이상 41 (31.5)

과거의 수해경험

없음 99(77.3)

1회 19(14.8)

2회 이상 10(7.8)

독거 여부
예 16 (12.3)

아니오 114 (87.7)

재난관련 교육경험
없음 103(79.2)

있음 27(20.8)

청력 상태 2.48점

ADL 2.97점

거주 기간 42.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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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노인들의 대처행동

수해 시 노인들의 대처행동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경고방송의 청취여부를 떠나서 안전한 대피장소

로 이동하였음을 의미하는 6단계인 ‘경고에서 지시된 대로

그 지역을 벗어났다’가 51.5%, 다음으로 5단계인 ‘대피할 준

비를 했다’가 17.7%를 차지하여 절반이 넘는 노인들(69.2%)

이 수해 시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

한 6단계의 대처행동이 비록 등간척도는 아니지만 6점을 만

점으로 하는 리커트 척도로 보고 평균을 구한 결과, 평균

4.69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실제적으로 노인들이 자연재

해를 당했을 경우 경고에 비순응적이며 비협력적이 된다는

기존의 인식과 달리, 비교적 적극적인 대처행동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 결과는 Perry와 Lindell(1997)의

연구에서 수해경험지역 노인들의 경고 시간에 보여주었던 순

응도가 평균 4.2~5.6점의 분포를 보였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한편으로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1단계인 ‘아

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노인이 13.8%를 차지하여

수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처럼 행동하였다는 노인들

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노인들의 특성들을 살펴보

고 원인을 파악하여 재난 시 경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

록 도와야 할 것이다.

3.4. 노인의 대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수해 시 노인의 대처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성별, 연령, 청력 상태 및 ADL, 거주 기간, 과거수

해경험, 독거여부, 교육경험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서 제시하였다. 재

난 시 노인의 대처 행동에는 ADL(β =.240)과 거주기간(β =

−.204)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

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높을수록 대처행동의 수준이 높고

, 수해 지역에서의 거주 기간이 길수록 대처행동의 수준이 낮

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 외의 독립변수인 성별, 연령,

독거여부, 청력상태, 과거수해경험, 교육 홍보여부는 노인의

대처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2006년 수해의 피해를 입은 강원도 인제와 평

창군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경고 시간(warning periods)

동안에 노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였는지, 그러한 대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노인들이 스스로 자연의 징후를

보고나서 수해가 발생한 것을 인식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약

70%의 노인들은 안전한 대피를 위한 준비를 하거나 실제로

그 지역을 벗어나는 5, 6단계의 대처 행동을 보여주고 있었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노인이 재난 시에 비협력적이며

비순응적인 집단이 아님이 밝혀졌다. 또한 노인의 신체적인

건강 상태와 거주 기간이 대처 행동과 관련된 요인임이 나타

났다. 즉, 노인의 신체적인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적극적인

대처행동을 보여주었으며, 그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될

수록 낮은 수준의 대처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경고의 발령과 전달

을 위한 체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본 연구결

과에서는 미디어를 통한 집중호우에 대한 주의 방송

혹은 기관의 경고에 의한 대피 권고 등에 의해 수해의

표 2. 수해발생 인지 경로 (n=130)

문항 응답자 수 (%) 

경고방송을 듣고 1 (0.8)

자연 징후를 보고 114 (87.7)

가족이나 친지의 전화 6 (4.6)

기타 9 (6.9)

표 3. 노인들의 대처 행동(n=130)

단계 대처 행동 응답자수 (%)

1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18 (13.8)

2 위협이 될 만한 징후를 점검했다 6 (4.6)

3 위협에 따른 재산 보호를 위한 행동을 했다 1 (0.8)

4 개인의 안전을 위한 보호행동을 했다 15 (11.5)

5 대피할 준비를 했다 23 (17.7)

6 경고의 지시에 따라 그 지역을 벗어났다 67 (51.5)

평균(SD) 4.69(1.79)

표 4.  재난 시 노인의 대처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노인의 대처행동

b1) β 2)

성별a .360 .099

연령 .034 .137

청력상태 −.202 −.088

ADL 1.917      .240**

거주기간 −.017   −.204*

과거수해경험b −.010 −.048

독거 여부c −.550 −.102

교육경험d −.050 −.011

상수 −2.231

F    2.053*

R
2    .123

*p < 0.05 ** p < 0.01 

a. 남성 1, 여성 0

b. 과거의 수해를 당한 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를 1, 0회인 경우

0로 가변수처리하였다.

c. 독거를 1, 거주 가족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경우를 0으로 가

변수처리하였다.

d. 재난에 대한 교육경험이 있음은 1, 없음을 0으로 가변수처리하였다.

1비표준화된 회귀계수
2)표준화된 회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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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인식한 노인들은 극히 적었다. 사전에 위험 상

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적절한 대처행

동에 가장 필수적이며 우선적인 부분이므로 노인에 대

한 원활한 경고의 발령과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제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2) 공식적인 기관으로부터의 경고 발령과 대피에 대한 안

내를 전달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난권고

등의 정보 취득 여부에 관련 없이 긴급 시에 노인 스

스로가 자주적인 판단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정

보가 평상시에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심재현 등,

2005).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노인들이 스스로 자연 징

후를 보고 수해의 발생을 지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실제적인 대피 행동으로 모두 연결되지는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재난 시 노인들이 스스로 위험을 실감

하고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위험 정도에

맞는 적절한 대처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제공

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지역 내 하천 수위

의 변화 또는 강우량 정도로 위험시기를 파악하는 방

법과 같이 알기 쉬운 인지적인 정보가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노인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3) 노인의 신체적인 건강 상태가 대처 행동에 영향을 준

다는 점에서, 신체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의 특성을 고려

하여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재난 경

고 방법과 대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ADL(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낮고 신체적으로 취약한 노

인들이 실제로 수해의 위험을 확인하여 대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자 마음을 먹

더라도 임시대피소로 가는 이동 과정에서 오히려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대피 자체가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다(김장용, 2007). 따라서 재난발생 이전에 지역 사

회의 공공 기관을 통해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같이 건강

상의 문제가 있는 노인들에 대한 파악과 관리가 미리

이루어져야 하며, 재난 발생 시에는 원활한 대처 행동

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그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노인의 대처 행동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결과는, 노인들이 실제의 재난 상황에 대

해 현실적으로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오랫동안 살

던 곳에서 이동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으

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들에게

위험한 재난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과 관련

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대처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부로부터 피

난명령과 권유를 전달받아도 실제 어떠한 대처행동을

선택하느냐는 노인 자신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므로, 대

피소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등을 바로잡고 거주지를

떠나는 데 있어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

원해줄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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